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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회화(繪畵)중한국을대표할만한

작품들은셀수없이많다.그중에서가장

한국적인 그림을 고르라면 선뜻 내놓을

수있을까?단순히그림의장르나형태로

만고를수있는게아니기에난처해지기

마련이다. 예컨대 산수나풍경이인간의

삶과조화를이루는자연관, 여백의미나

담담한선과색채에드러나는감정선, 한

이나흥, 정따위의정서구조, 기호나도

상이가지는회화적구조따위를복합적

으로고려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정서

나철학, 미의식, 삶의태도들말이다. 말

하자면국보로지정된추사의 세한도를

가장한국적인그림이라고할수있을까?

이를 말하기위해서는중국그림이나일

본그림과의변별성을설명해야하고무

엇보다한국적이라는게뭔가를말할수

있어야한다.하지만쉽지않다.전통회화

중최고의작품이라고 말하는 인왕제색

도를포함한대개의작품이그러하다.하

지만 민화라는 범주로 묶이는 그림들을

거론하게 되면사정이달라진다. 예컨대

해외의한국대사관이나한국문화원등에

전시하거나장식하는이미지들을떠올리

면금방알수있다.아리랑이나농악의이

미지,태극기,한지예술품들을포함해일

월오봉도나까치호랑이등의민화가대세

를 이룬다. 왜 그럴까. 시대성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서적 접근성등이

복합적으로작용해한국적이라는이미지

가형성되기때문일것이다. 한국적이라

는인식이단순히고유성만을뜻하는것

은아니다. 민화는실용을목적으로무명

인들이그렸던그림으로산수, 화조따위

의소박하고파격적이며익살스러운이미

지다. 본래의그림을베껴서그렸다고해

서모방화(模倣畵)라고도하지만원본을

그대로모사한것을오리지널로인정하는

판소리나산조따위의예술과같은인식

이어서 구전심수(口傳心授, 일상생활을

통하여전수한다는뜻)적의의를지닌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박함, 기원, 해학,

장식미, 탈권위성 등의요소가어우러진

그림이라고말할수있다.물론현대민화

는창작쪽으로선회하고있다. 이복합적

내력이동시대세계대중이쉽게감각하

고공감할수있는한국의상징으로다가

섰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을대표하

는그림이라고말하는것은이른감이있

지만가장한국적인그림이라는점은틀

림없어 보인다. 한국민화학교교장정병

모가미국의여러대학에한국의민화걸

기운동을벌이고있는것도이런시대적

흐름을 보여준다. 요컨대 민화는정통성

과현대성을동시에담아내며, 한국을시

각적으로대변하는데매우효율적인문

화콘텐츠라는 것이다. 요즘 회화계의근

황을보면세계도처에서민화가실행혹

은실천된다고있음을금방확인할수있

다.K-뮤직, K-드라마,K-무비, K-푸드

등K-컬처가회자되는것과무관하지않

다.

K-컬처의시대,가장한국적인그림일

월오봉도(日月五峰圖)

일월오봉도는 다섯 개의 산봉우리와

해,달,소나무를그린산수화풍의그림으

로 예전에 임금이 앉는 용상(龍床)은 물

론 왕이 서거했을 때에 신주를 모셔두는

빈전(殯殿)과혼전(魂殿)에장식으로그

렸다. 왕의 초상화인 어진(御眞)을 봉안

하는 선원전(璿源殿)이나 경기전(慶基

殿)같은진전(眞殿)에도이그림을걸었

다. 오봉일월도, 오봉산병, 오봉병(병

풍), 오봉도, 오악도, 오봉산일월도등으

로부른다.조선시대의대표적인궁중회화

이자왕을상징하는그림이었다.실내외를

막론하고항상왕이앉는자리뒤편에걸

어두었다.어떤작품이든구도가일정하고

오방색등의화려한색채를사용하며좌우

대칭의구도를갖는다.박현주의논문 조

선왕실 궁중행사도 속의 일월오봉도 연

구 (고궁문화, 2024)에 보면, 시경(詩

經) 의 소아(小雅) 편 천보(天保)에 언

급된 천보구여(天保九如, 장수를 기원하

는 상서로운축원시)에서 비롯됐다는견

해, 주역의 음양오행에서 비롯돼 해와

달, 오악(五嶽, 다섯 개의 산)과 소나무,

물결로구성된도상이조선초부터사용됐

다는견해가있다(김홍남의글인용). 하

지만 북경 자금성의정전인태화전(太和

殿)이나 일본의 궁궐에서도 일월오봉도

같은의장이보이지않기때문에한국특

유의 전통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나

또한이견해에동의한다.이논문에서분

석한대상은18세기그림21점, 19세기그

림7점, 20세기그림2점등이고, 이들그

림의화면구성은산,해,달,수파문,낭화

(浪花-흰색물결), 산사이의폭포, 소나

무라는자연의요소들이다.사실적이지않

고단순하며기하학적인형상들이다.그런

데궁중회화이던이그림이민간으로스며

들어오늘날민화의대표성을띨만큼광

범위하게그려진다. 조선후기유교적왕

권이약화되고민간의왕실에대한동경이

확산되면서일어난현상으로보인다.궁중

의례와기물들이민간의이상적이미지로

수용되기시작해그려진책거리나궁중회

화도와 유사한 맥락이다. 오늘날에는 더

주목할만한현상들이일어나고있다. 지

난십수년민화붐이일더니이제는이그

림이더욱다양한모습으로그려지고있기

때문이다.그림이변화하면해석도변화한

다.K-컬처의시대,가장한국적인그림으

로자리잡은일월오봉도가가지는의미는

이미왕조시대의궁중화를넘어섰다.지난

칼럼에서청와대의봉황문에대해언급하

며호혜대등과젠더등의의미를담아내

는 이미지로 재구성할 것을 주문했는데,

일월오봉도또한그런맥락에서접근할필

요가있다. 가장한국적인그림으로인식

되는그림이기에새로운시대, 새로운의

미를담아재구성해청와대의장식그림으

로사용하기를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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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장식그림으로 창작일월오봉도를…

중국의 자금성에도 없고 일본의 궁궐

에도없는이그림은한국특유의전통그

림이다. 고려말에고안되었다고하나그

시말을 알 수 없다. 조선 초부터 사용된

것은확실해보인다.본래왕좌를상징했

으므로,해와달은음양의질서를나타내

고다섯봉우리는오행곧우리나라국토

를 상징하며 소나무, 물결, 폭포는 생명

력을상징했다.왕이이그림앞에앉음으

로써우주적질서의중심자가되는상징

연출이었던셈이다. 하지만왕실의권위

가 약화되고 왕실의 그림들이 민간으로

스며들어 민화가 되면서 의미가 변화하

게된다.왕의권위를나타내던구성요소

들이대개길상적의미로변한것인데,해

는 생명력을, 달은 여성성이나 윤회를,

산은불변성이나조상을, 물결은재물로

해석됐고이를가정의평안과번영의상

징으로삼게됐던것이다.일찍이노무현

대통령은 전혁림의 통영항 그림을 청와

대에걸어두고피카소보다더격조있게

그렸다는 남해바다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서다.가장한국적인그림중하나인

일월오봉도를 주권자 국민의 의미에 맞

게재창작해장식그림으로활용한다면,

K-컬처의상징으로기능하게되지않을

까?당장대통령이왕이냐는비판이일겠

지만, 가장한국적인그림이라는점에서

나글로벌한K-컬처의시대라는점에서

생각할여지가많다.권좌의상징이아닌

방식으로활용하면될일이고, 전국적인

공모를통해서지혜를모으는것도고려

해볼만하다.그림자체가좌우대칭으로

조화를 꾀한 구도이기 때문에 시대정신

을 담은 창작은 물론 해석의 여지가 넓

다. 태양과달은여야, 남녀노소등통합

의빛으로,다섯개의산은백두산한라산

등실제국토로,소나무는기후위기시대

의환경과지속가능성을, 폭포와물결은

권위가아닌공공의목소리로말이다.지

난칼럼에서청와대의상징봉황의재구

성을말하며여성과노약자들의인권신

장, 양성평등의식의정착을언급했듯이

창작일월오봉도의활용을통해가장한

국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국가권위와

한국적 품격의 문화 아이콘을 구상해볼

만하다. 봉황과 일월오봉도, K-컬처의

시대 법고창신의 문화융성은 창의를 통

해발현된다.

일월오봉도6폭병풍(19~20세기초). 출처국립고궁박물관

청와대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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